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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15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빌딩 16층)

※ 이 자료는 KMI의 비영리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콜피오의 건화물선 선박 풀(Pool) 추진에 주목해야

▸ 최근 컨테이너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선박대형화 경향이 건화물선에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65,000DWT급 울트라막스가 2016년까지 500척 이상 인도예정으로 있어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음. 또한 케이프 시장에서도 브라질 발레

사가 보유한 발레막스(40만DWT)가 지난 10월 중국 청도항에 입항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6년까지 20척이 시장에 투입될 예정임

- 건화물선 시장에서도 초대형선박이 등장하는 것은 대화주들이 대규모 용선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건화물선 시장에 있어 순수 운항

선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선사들은 가격순응자(Price Taker)로 지위가 

전락하였음

▸ 반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선사들이 선복공유협정(VSA)을 통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운항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GRI를 통해 운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음. 건화물선 시장의 경우 선박의 정기운항이 없고 운송수요의 계절적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선사 간 공동운항 등 협력이 없었음.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우 선사 간 협력

을 통해 극단적 운임하락에 따른 시장의 붕괴현상을 막을 수 있으나 건화물선 시장은 철저

하게 수급상황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완전경쟁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건화물선 시황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계 대형 벌크사인 스콜피오(Scorpio)가 

건화물선의 풀(Pool)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일본과 중국 조선소에 6만

DWT급 울트라막스급 건화물선을 발주했던 스콜피오 벌커스(Scorpio Bulkers)는 저유가 

상황과 시황침체 등으로 운임 하락세에 있는 울트라막스 선대의 비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울트라막스 선주들과 선박 풀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울트라막스는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 중간 선형으로 현재 인도된 선박과 앞으로 인도될 

선박들이 많으나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 같이 독립된 시장을 구축되지 않아 양 시장에 

있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스콜피오는 울트라막스 풀을 구성하여 

선복량을 대형화하고 독자적인 운임협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 유조선 시장의 경우 선형과 항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선박 풀(Pool)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화물선 시장의 특성상 선박 풀이 시도되지 않았음. 그러나 대화주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시황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운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화물선 선주들도 선박 풀(pool)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음

- 선박 풀(pool)의 구성과 운영, 공동운항은 선사들에게 이점을 주기도 하나 선사의 영업

정보가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선박 풀(Pool) 구성과 공동운항을 위한 센터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면서 영업 및 마케팅은 개별적으로 하는 느슨한 형태의 선박 풀

(Pool)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박 풀(Pool)을 활용함에 있어 선박 풀(Pool)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영업활동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장기운송계약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통권 239호 (2015.01.05~01.09)  해운시황 포커스

2
━

 수요 부진과 공급과잉 심화로 운임하락세 지속

▸ 최근 BDI는 744p(1월 7일)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42p(5.3%) 하락하였음 

- 케이프는 금년 1월 평균 3,622달러(일)에 비해 .5% 높은 3,675달러(일)를 기록

- 파나막스는 금년 1월 최저치인 6,219달러(일)를 기록

- 수프라막스는 금년 1월 최저치인 8,814달러(일), 핸디사이즈 역시 금년 1월 최저치인 

6,957달러(일)를 기록

- FFA 시장은 케이프의 경우 금년 12월물이 2015년 1월물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파나막스는 대부분의 물에서 저조한 거래량을 나타내며 소폭 

하락하였음. 수프라막스는 저조한 거래량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함

▸ 케이프는 양대 수역에서 여전히 공급과잉을 나타내고 있으나 많은 선주들이 관망세를 보이

면서 추가 운임하락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임

- 태평양수역은 서호주-극동 간 수요가 있었으나 공급과잉으로 운임하락을 면치 못함

- 대서양수역은 브라질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 물량이 증가하여 상승세로 전환

▸ 파나막스는 미국의 곡물수출이 감소하면서 시황상승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태평양수역은 일부 선주들의 계선에도 불구하고 석탄 선적물량이 소형 케이프 선박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 대서양수역은 미걸프 지역 곡물수요가 감소하고 선박유입이 증가하여 계속 하락

▸ 수프라막스는 양대 수역에서의 수요부진과 함께 신규 인도된 울트라막스급 선박이 투입되

면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운임하락이 지속됨

- 태평양수역은 동남아 석탄 수요가 발생했으나 울트라막스급 투입 여파로 계속 하락

- 대서양수역은 미걸프 지역에서의 곡물 수요가 발생했으나 선복유입 증가로 운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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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집하 경쟁으로 운임 하락

▸ 중국발 컨테이너운임지수인 CCFI는 전주 대비 3.7p 하락한 1,060.7p, 상해발 운임지수인 

SCFI는 전주 대비 42.5p 하락한 1.006.3p를 기록함. 한편 용선료 지수인 HRCI는 이번 주  

543.9p를 기록하였음

▸ 아시아-유럽항로의 경우 상해발 유럽행 운임은 전주 대비 TEU당 110달러 하락한 975달러, 

CCFI는 전주 대비 10.6p 하락한 1,319.1p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음

- 선사들이 12월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TEU당 500～700달러를 인상한 GRI가 성공을 

거두면서 운임이 상승하였으나 화물집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락세로 반전

▸ 아시아-북미항로의 경우 상해발 북미행 운임은 미서안이 전주 대비 FEU당 1234달러 하락한 

1,930달러, 미동안이 2달러 상승한 4,500달러를 기록하였고, CCFI는 미서안이 18.8p 하

락한 1,088.3p, 미동안이 8.6p 상승한 1,408.5p를 기록하여 혼조세를 보였음

- 작년 12월 TSA가 미서안 항만혼잡에 따른 선사들의 혼잡통행료를 FEU당 1,000달러 인 

상한 GRI가 성공하면서 운임이 상승하였으나 화물집하 경쟁으로 운임이 다시 하락

▸ 작년 12월 양대 항로에서 선사들의 GRI가 성공하면서 운임이 상승하였으나 금년 1월 선사 간 

화물집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임이 하락하였음. 그러나 화주들이 중국의 춘절 연휴 이전

에 화물선적을 서두르고 있어 춘절을 직전에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유럽항로에서는 선사들이 TEU당 500～800달러를 인상하는 GRI를 예고하였고, 

아시아-북미항로에서도 TSA가 FEU당 600달러를 인상하는 GRI를 권고함

▸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선박 연료유가격 하락으로 일부 화주들에게서 정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선사들은 정시성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운임하락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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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럽 북중미 아시아

항만 로테르담 제노아 포스 L.A 휴스톤 파나마 필라델피아 푸자이라 싱가포르 홍콩 일본

$/톤 278.0 299.0 296.0 364.0 316.0 320.5 328.0 328.0 319.5 357.5 418.0

w/w -8.9% -7.0% -8.8% 5.5% -1.3% -2.1% -5.2% -2.4% -5.8% -6.1% 1.3%

 VLCC, 연휴에 따른 성약감소로 운임 조정 지속

▸ 1월초 연휴에 따른 성약감소와 운임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운임 조정이 이어지고 있음

- VLCC 평균 운임수익은 56,538달러(일)로 전주 대비 1,792달러(3.1%) 감소하였으나 

중동-일본 운임지수는 WS 67.5로 전주 대비 7.5p(12.5%) 상승하였음

- 1월 7일 페르시아만 30일 가용선박은 106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척(7.8%) 감소한 수준 

▸ 항로별 운임수익은 중동-아시아 4~5%, 중동-유럽 7%, 중동-미국 8% 감소하였음. 서아프

리카 시장은 인도향이 22%, 미국향 3% 감소하였으나 중국향은 2% 증가하였음

 [01.02일 선박유(380cst) 가격 동향] 

 

 제품선, 연휴에 따른 성약감소로 운임 약세 지속

▸ 대서양 시장: 연휴에 따른 성약감소로 운임은 조정양상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의 한파로 

인하여 난방용 연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걸프 수출량 감소 가능성이 있음

▸ 아시아 시장: 연휴에도 LR1 운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 LR2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MR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제품선 평균 운임수익은 27,620달러(일)로 전주 대비 362달러(1.3%) 감소하였으며 

  싱가포르-일본 항로 운임은 WS 120.0로 전주 대비 변동 없음

- 대서양 MR 항로별 운임수익은 북해-미동안 9%, 북해-서아프리카 6% 감소하였으며, 

미걸프-북해 5%, 미걸프-남미동안 1% 감소하였음 

- 아시아 항로별 운임수익은 중동-일본 LR1 7% 증가하였으나, LR2 10% 감소하였음. 

MR은 싱가폴-일본 3%, 인도-일본 3%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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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화물선 운임 지수 ⣿

Baltic Exchange. 

⣿ 건화물선 용선료 ⣿                                                          $/day

Clarkson.

⣿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CCFI) ⣿

상해항운교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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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HRCI) ⣿

Lloyd's List.

⣿ 유조선 운임지수(WS) ⣿

ICAP

⣿ VLCC & Clean Product(MR) Average Earnings ⣿                         $/day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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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운지표 추이


